
1979년 12월 25일 서울주보 2면

에는 가르멜회 수녀님 두 분의 사진

과 함께 ‘서울 성모영보 깔멜회 창

립자 수녀 선종’ 소식을 전하고 있

습니다.

“서울 성모영보 깔멜회의 창립자 

자비의 마리 막달레나(마들렌) 수녀님

(프랑스인)께서 12월 5일 오후 8시 40

분에 선종하셨다. 수녀님은 수도 생

활 54년 중 프랑스에서 14년, 나머

지 40년은 한국에서….(중략)” 

6.25 전쟁 때 3년간 북한으로 피

랍돼 ‘죽음의 행진’에 끌려가셨다가 모스크바와 프랑스를 

경유해서 1954년 1월 29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 여

생을 마쳤다고 쓰여있습니다.

서울 성모영보 가르멜회의 설립자인 프랑스 수녀님 5명

은 1950년 6월 27일 서울이 함락되기 전, 메리놀 수도회의 

바이런 주교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탈출하라고 연

락받았습니다. 그런데 유럽인 수녀들만 탈 수 있다는 전갈

에 한국 수녀들과 생사를 같이하기 위해 탈출을 포기하고 

남을 것을 선택하였습니다. 6.25 전쟁 때 북한군은 서울을 

사흘 만에 함락한 후 정부 인사, 경찰, 군인 가족, 지주들을 

인민재판이란 이름으로 마음대로 처형하였습니다. 북한군

은 서울 침공 초기부터 교회 인사들을 회유하여 선전 선동

에 동원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. 명동대성당의 미

사도 8월 6일까지는 주일미사가 겉으로는 정상으로 진행

되었습니다. 하지만 7월 초순부터 북한군은 이미 주교관, 

수녀원, 고아원 등 교회 시설들을 강점했고 한국과 외국인 

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체포해 가

두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1950년 

11월, 전세가 역전되자 서울 등 남

한 지역에서 체포했던 성직자와 수

도자, 개신교 선교사, 미국 고문단

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서양인들을 

평양과 중강진을 거쳐 하창리 포로

수용소로 이동시켰습니다. 또한 한

국전쟁 이전부터 체포되었던, 덕원

과 함흥지역의 성직자, 수도자들은 

10월부터 북쪽으로 이동시키며 만

포를 거쳐 옥사독 수용소에 억류시

켰습니다. 이 고난스러운 이동 과정을 ‘죽음의 행진’이라 부

릅니다. 죽음의 행진과 혹독한 수용소 생활 중 많은 이들이 

죽음을 맞았습니다. 상당수가 고령이라 몸을 제대로 가누

기도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먹을 것, 마실 것도 

잘 주지 않은 채 영하 40도의 엄동설한에 ‘죽음의 행진’을 

강행시켜 상당수의 포로들이 동사 혹은 아사하거나 인민군

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.

가르멜 외국인 수녀님도 죽음의 행진에서 두 분은 돌아

가시고 세분은 3년의 포로생활 후 본국인 프랑스로 강제 

송환되었습니다. 송환된 지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

아온 두 수녀님 중 마리 마들렌 수녀님께서 북한 포로 생활

을 생생한 증언으로 남기신 책이 『귀양의 애가』입니다. 포

로가 되어 북한군에게 죽은 국내외 가톨릭 사제, 수사, 수

녀, 신학생들의 숫자가 150명을 넘습니다. 한국 천주교회

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“‘하느님의 종’ 홍용호 프란치스

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”에 대한 시복시성을 진행하

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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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죽음의 행진’을 ‘죽음의 행진’을 
아십니까?아십니까?


